
모든 생선이 가을에 맛이 오르지만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미로
꼽히는 게 가을 전어다. '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
으면 집으로 돌아온다', '며느리 친정 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
는다', '가을 전어 대가리에 참깨가 서말', '전어 한 마리가 햅쌀밥
열 그릇 줄인다'는 속담을 봐도 그렇다.

주로 서남해안에서 잡히는 전어는 가을에 먹어야 고소한 맛이
입 안 가득 도는 참 맛을 느낄 수 있다. 이맘때쯤 전어는 겨울을
나기 위해 몸에 영양분을 저장하느라 지방질이 다른 철에 비해
최고 3배나 더 많아 고소한 맛이 절정에 달한다. 가장 맛 좋을 때
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이고, 15cm 이상 정도의 크기가 가장
맛이 좋다고 한다.

고소하고 담백한 가을 전어 맛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 사람들은
해마다 9~10월만 되면 충남 서천과 전남 광양, 경남 사천 등 대
표적인 전어 산지를 찾는다. 특히 서해안을 따라 움직이면 조그
맣고 이름 없는 항에서도 어김없이 전어를 맛볼 수 있다. 그 중

충남 서천의 홍원항은 전국 최대 전어 집산지로 손꼽힌다. 춘장대 해수욕장과 동백정 사이 움푹 들
어간 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홍원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어잡이 어선들이 분주하게 들락거리
고, 성질이 급해 수조에 넣어도 2~3일을 못 넘긴다는 전어를 전국 각지로 운송하기 위한 수족관 차
들로 북적거린다. 방파제 끝에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어 낙조를 배경으로 낭만적인 분위기
가 연출되기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.

홍원항 횟집들은 사람들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. 이곳 사람들은 서천군 앞바다 갯벌은 전
어에게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 서천 전어의 맛이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한다. 횟집 '더원'의 김
중복 씨는 "서천 전어는 회와 무침, 구이 등 어떻게 먹든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뒷맛이 깊고 은은해
계속 찾게 된다"며 "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어를 맛보려는 여행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"고 말
한다.

전어는 버릴 것이 없다. 비늘만 벗기고 뼈째 썰어서 회나 무침을 하
고, 통째로 구워 먹는가 하면, 내장으로 '전어 밤젓' 등을 담그기도 한
다. 전어회는 비늘과 내장만 제거한 뒤 뼈째 썬 '뼈꼬시'로 먹는데 썰
었을 때 살이 단단하면서 불그스름한 빛이 감도는 게 좋다. 먹기 좋
게 길쭉하게 썬 전어 한 점을 입 안에 넣고 씹으면 처음에는 뽀득뽀
득 씹히다 이내 녹아 전어 특유의 달콤함을 남기고 목으로 넘어간
다. 일반적으로 초고추장이나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데 된장에
찍어 마른 김과 묵은 김치에 싸 먹기도 한다.

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하는 전어회 무침은 새콤하면서도 시
원한 맛이 입 안을 감싼다. 무침을 따뜻한 밥에 얹어 비벼 먹으면 순
식간에 밥 한 공기가 사라진다.

그러나 전어 하면 역시 노릿하게 구워낸 전어구이를 빼놓을 수 없
다. 구이는 살아있는 것보다 급속 냉동해 놓은 것이 좋다. 활어를 그냥 구웠을 경우엔 살이 부서지
기 때문이다. 구이는 전어 몸통에 숭숭 칼집을 넣고 소금을 듬성듬성 뿌린 뒤 통째로 굽는다. 기름
이 적당히 빠지면서 고소한 맛의 내장과 부들부들한 살이 잘 어울려 전어 특유의 풍미가 배어 나온
다. 먹을 땐 뼈를 발라내지 않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잡고 뜯어먹는다. 겉은 바삭거리지만
속은 부드럽다. 잘 구워진 전어를 한 입 베어 물면 집으로 돌아오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듯도 하다.
더원의 김중복 씨도 "전어도 다른 생선처럼 씨알 굵은 놈이어야 맛있고 가스보다는 숯불에 구워야
제 맛이 난다"며 "일년을 기다려 천릿길이 멀다 않고 달려오는 마니아들이 적지 않다"고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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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슷어슷 썰어 담은 전어회 한 접시 놓고 소주 한잔 생각나는 계절이다. 가을 여행 겸 서천으로 떠
나본다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여행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.

서천서천 홍원항홍원항 전어축제전어축제

8회째를 맞는 홍원항 전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에서 열
린다. '전국 최초 전어축제'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천의 대표 축제 중 하
나이다.

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향토적인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의 눈까지 즐겁게 한다. 전어의 참 맛을 느
껴볼 수 있는 축제 기간에는 맨손으로 전어 잡기 대회와 전어 OX 퀴즈, 관광객 전어 썰기 대회, 전
어 정량 달기 대회, 전어구이 시식회 등 전어 관련 체험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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